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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받는  기쁨  :학대성폭력예관심을갖는연세언누구나

우 보내는 즐거움 :. ◇:1써/추/뇌 처"0 총여학생회(준),

연세학생연대회의,사회대여학우모엄Beyond,

성정치위원회theother,법대여학생회,법대동쪽

우 보내는 날짜 : 1997/11/27/목

i . 들어가며..

현재 학내(여성의 일상이 성폭력의 일상이라고 해도 콰언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학내 성폭

력, 특히 교수-학쟁 간의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려한다)에는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학대 성폭력은 없다. 대학은 성역이다’ 라는 순진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성폭력은 있다, 고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이견들을 접할 수 밖에 없다.

기독교 보수주의에 의한 왜곡된 성문화 . 성도덕의 잘못된 영향으로 부터 여학생들을 보호하는 것..

연세제일주의에 의한 학교의 명예차원의 문체해첨...순진한 명예남성들의 ‘앗!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劃廳.

사실, 성폭력이 공론화된 것 자체가 성폭력의 증가로 읽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침묵되었

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또한 이것은 가해자 중심의 음란한지

선에서 벗어나 여성주의적으로 성폭력을 말히는 것의 시작일 뿐이다.

ii, 간단한 AI건 개요

자보에 게재된 바와 같이 r현대인과 기독교뾔 교양수업에서 김균진교수는 매시간마다 여성을 대상

화하고 비화시키는 성적폭언을 일삼았다.(자세한 것은 김균진 어록을 참고하세요)이에 여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을 매우 불편해 했다. 음란성이 진보성으로 읽혀지는 포르노 등의 표현물의 논리와

유사하게 김교수는 신학교수로서의 성적인 자유로움으로 미화시켜 여성을 비하시키는 성희롱을 했

다한다. (이외에도 신과대 전공수업시간에는 여학생들에게 커피를 타오라는 등의 명령을 한다고 한
다 )

김균진 교수의 성희릉에 대해 여성문화포럼의 자보가 1차로 붙고, 그후로 몇일 뒤인 11월 13일 여

성주의 선본 명의로 위의 내용이 게시되었다. 이후 학생처와 김균진 교수의 조교로부터 몇 차혜의

회유가 있었고, 자보를 본 김균진 교수는 수업시간에 자보내용 자체를 회화화시켜버리고 자신을 변

명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또 학교 측에서도 이 사건올 조용히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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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수에 의한 성희통은 비일비재했었다. ‘여학생들은堡“'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나 남근적 .포르노적 몽상들에 기반한 성적 언설들울 즐거운 농담이라고 떠벌거리는것들이

나.... 이미 많은 성폭력들에 의해 전의를 상실해 여학생들은그런 말들에 반론을 쳬기하기 지쳐버렸

고, 설령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학점'을 무기로 하는 교수의 막강한 권력에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

iii.학ul성폭력의특수성  

태학은 ‘교육 공간'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내 성폭력은 일반적인 남녀
●◇변    ■●단

.◇:‘잽.G.’.

위 권렵관계뿐 아니라 교수릇학생,선배-후빼등 교육기관으로서 갖늦 권력이 존재한다. 그렇거 때
문에 성폭력은 이러한 권력둘과 맞물려 성폭력의 피해를 증폭시키고쳬결 또한퍼렵게 만튼다. 즉

교수는학생의:학점을관리하고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하며 학생둘의 진로에구체적인 영향력을행사

할 수 있고, 선빼는 후배를 ‘귀여워' 한다는 허워준다' 는 명목으로 정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호▶맨■

다. 특히김교수 사건에 보여지듯이 교수-학생의 성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행정이나, 강외내용,강의
●▷跆던    ●.  g ..c爭산中U●●R■▽

방식 둥쌓쩨 썲판큼의 발얼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어며, 여학쟁의 경우 기부장제 사회뿐 :아니라

그런 지베이폐올로기를 답습하는 때학대에서,.즉교육에서 :또한: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대 성폭

력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의교쇽퀀을 침해하고뻤다. 사

iv%우리의입장秊              높:

때 사건은 김교수 째인혁 호덕적 툰제호돌릴 수 없고/ 돌려서도 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것
88난●◇    臥  ◎ ....:..튱;.....”                ...:.......

은 우리가 우려하는 지첩이기도 한테 ‘신학콰 교수,가‘비도덕척떼윤리적,흇)훨에서 청올이야기

했고, 이것이 성적 저속함의 문제나 도덕성의 맥락으로 읽혀지게 될 수있다는 것p빠쇠것은 성폭

력!예남녀와:권력관쳬와본질을간과한째 일부의찔이 따쁜냥남성들에색해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발하는컷이며,(쿄수-학생 ‘자이의 퀀력콴쳬흘붸하고째자를 시랑하는 즈춤콴께로쑨진푸구학케

미호빼뜯켯토혁휼타) 성폭혁의 툰제흘 퀀력뼈닌도혁청의 분체:남뎌쳬큼.i아빼인흘찬
....,..  '..:.‘ ‘:.': :세 .  .‘’..:‘떨  . % ... .,;..,  .훈 옹≥ . .. ... ..' :..‘ .

의 문제토환원시키는 오류를 발생시키는것이다. :☞ 
■●만知◆■

●진꾼■보●

:따라서 ‘우리의 요구도김교수 개인을썲:징벌하는차원에서,끝니.서는 안될 컷이다. 몇혜첸북한.훑정치

자상을 강의했던 주분형이라는 인칸도수업시간에서 공공연한 성희릉을 하다가 학교측에 의해초용

히 잘린 적이 있었다. 학교측은 연세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성희롱을 은폐시키거나 개인

적 차원에서 은밀하게 해결해낸다. 물론 그런 인간이 수업을 맡지 못하게퇸 것은 다행스런(?) 일이

기는 하니.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교수-학생 사이의 성희통에 대한 담론을 특과시키버리고 더 이상

학생들이 개입할 여지를 막아내고 있다.

v. 사건 해결을 어렵게 판들지도 모르는 변수들

일단 김균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소한 교수의 개인적 사과문을 게시하는 정도

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테 여기에는 많온변수들이 존재하게 .된다.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김교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디.. 김교수의 신과대 교수사이에서의 영향력의 문

제인데 김교수는 소수파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 신학계 대부에서 나름대로(?)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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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가진 사람이라二1뜨 하는테, 자칫하다가는 대책위의 활동이 교수들의 알력디툼에 의해 이용될
소자가 있기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의 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전체 학내의 교수-학생 성폭력 사건으로 문체제기를 하려
한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또 다른 변수는 ‘또 하나의' 대책위의 구성이다. 아직 그런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니나, 학쟁
들 사이에서 다른 식의 논리와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 우리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히지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은 교수-학생, 남-녀의 권력관계가 빚어낸 명백한 교수-학생 사이의 성희롱(성폭력)o!라
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의 교육권을 횅해한다는 것이다.
2. 현실적인 차원에서 김교수의 사파문을 게재하는 것

3. 교수-학생 등의 일련의 학대 성폭력을 공론화시키고 더 나아가 학칙제정을 요구하는 것.

우 빠컫 26땔

1차로 디몇 n템의

o!k서를 바탁오료

준비모앰뾰빠 아후 뺌업을 엘려드행-l다.

사락닭 모.퉤서 x"서의 내흥을 홍유롸Z, 꼬부렬 30.쁜 .뾰.샐2시..ll 디,k나~께로

홍유특4 L.ll흥오로 /L뼈서를 X\국역 7A꽈를 빤‘ 겼을 멤,시로 쳐쾌뻑t습니다.

랫고, 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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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진 교수의 수업 기록... 교양 필수 현대인과 기독교  '§혐뺐夔떫鰥챘째빼떫떫§A

‘하얀 기억 속의 너’라는 소설(무지무지 감경깊게 읽었다고 함..)얘기하면서, 그소설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자기를 물심 양면 도와준 한 남자앞에서 못을 벗는다고 합니다. 날 가지고 싶으면 가져
라..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는 낄낄대며, 그야말로 낄낄대며 ‘정말 그런 떡이 어디있습니까, 안그래
요 상대남학생들?(이 교수는 이상하게 상대 남학생들을 찾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군요) 그야
말로 눈 앞의 떡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하게도 진정으로 우러나지 않는 성관계는
거부를 했답니다. 이에 대한 그 교수의 말, ‘예, 저는 이 남자를 보며 정말 예수님의 현신이라고
느꼈습니 다....'

10/28 수업에서..

연할샐늘-멀으l난-낸고 신짚으l난一잘 갈一궁리 하지마세요.. 이대_함생들 보면 철학. 신항 박사가
단순인텐一연맨연할샜들울_ZI왼一얾숲닌단一인겐_단_뺀질팬질한겐_환갚으딴一하프어떻게 하면 돈
팔율-남자나 꼬셔볼까 하고 단닌_ZL때문입니다.

10/30 수업에서

우리들은 싶산돈를 지켜야 합니다. 문을 드나들 때도 여자들에게 양보를 해야 하고, 대다수의
남자들이 여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막 앞질러서 들어가 버립니다. 저도 사실을 좀 그런테 그런
무례한 행위는 여자의 생명을 침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들 먼저 들여보내고 여자 때려서도 안되고 늘 여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정규 대학교육을 받은 남자들은 그런 행위를 아니하는테 많은 남자들이 아직도 무식하게..어쩌구
저 쩌 구. .

11/4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 나이들어서 기능은 있지만 힘이 없어지면, 집에 있는 여자

흘흘뚫) 뀁f핥흖!휩빼콜(즐켰i,훑:켈,휵퀼률효,훅 졸훨흉빼 몌초'흑활'특쳐
아참 여자한테 맞는 남자도 있지요, 얼마나 병신이면 맞고 삽니까. 안그래요 상대 남학생들? .轉聳.
.. 내가 요즘 ‘야인'이라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소설에 나오는 깡패들이 여자를 강간하는
장면에서-만율송으로는 뺀!L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1 /6

정욕에 불타서 참을 수 없을 땐 한몸처럼 되지..안그래요 여기 남학생들, 무슨 말인지 다 알면
서 그래요,(정말 구역질나는, 예의 낌낄대는 웃음과 함께) 내가 야한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
세요, 여기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긴 매번 나에게 각오를 새롭게 하게
하는 도움을 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정욕이 총족되고 나면 넌 남이라는 식으로 싹 돌아 누워 잠
이 드는 게 보통입니다. 사실 맨밀먹흐밭찰 지겹기도 하지 않겠어요?

1 1/1 1

남자들 출장가고 그러면 다들 딴짓하게 마련이지요,.사실 출장간다면 남자 동료들이 다들 좋겠
다고 한마디씩 하고 그럽니다. 여기 여학생들, 남편이 출장간다면 피로워해야 합니다퓔( 등등 역시
개소리로 시작하는 강의......적기도 싫어서 관뒀습니다.)

제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 근무하는테 새로 고졸 여사원이 들어오면 꼭 띤퍽습니다므
래도 그 친구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성을 아는 눈빛은 어둡고 음침합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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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온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사실 군대 갔다오면 다 사창가에 가보는거 아닙니까. 안그
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난 척 보면 성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기록을 했올때는 제가 쓴 말도 많았는테요, 일부러 다 빼고 그 교수의 말만 적으
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올 교수가 했다고 믿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교수는 사
실 여자를 무시한다기보다는 변태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교수가 말하길
어떤 여학생이 강의 평가서에 고순닐-읜一갚읜둘듣는 것은一성폭행을 당하는 것 과 같다고 썼더라

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말더군요. 여기 적힌 말들은 저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교수의
강의(라고 부를수 있다면)내용이고요, 될 수 있는한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라도
성, 주로 성행위에 관한 얘기를 안하는 날이 없고, 읽는다는 소설책도 맨날 그런것이고, 그 친구
라는 사람들도 맨날 그렇습니다.(유유상종이라고나 할까..) 정말,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준
도 못되는, 그야말로 개새끼라고 욕할 수밖에 없는, 이젠 화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교수가 눈
물나게 가련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많이 얘기되는 문제들, 이를테면 모든 말이 남학생 대상이라는거, 여자는 당연히 시집
가서 ‘안사람'이 되는 거 등등은 다적으려면 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뺐고요.(참, 내가 강의 필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올 A+이였올텐데.”) 저역시 그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
었기 때문에 여성주의 선본에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서 기뽑니다. 열심히 하시길!!!

아참, 이 모든 얘~'l들은 화요입 1고시, 목요입 2,3 고시c겝 과학관 111호실ofl -I卜면 생생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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